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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더운 여름이면 사람들은 피서를 떠나거나, 보양

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낸다. 그렇다면 자동차는 어

떨까? 사람도 더위를 먹듯, 자동차도 더위를 먹고 힘

을 못쓰거나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. 그래서 사

람 못지않게 여름을 대비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. 

자동차가 건강하게 더위를 나기 위해 준비하거나 

조심해야 할 것들을 PLAYKIA’(play.kia.com)이 소

개했다.

◈ 냉각수 관리하기

더위에 가장 민

감한 부품이자, 

꼼꼼하게 살펴

야 할 부품은 엔

진이다. 항상 뜨

거운 열기를 발

생시키는데 이 

열을 제대로 식

혀주지 않으면 

엔진이 완전히 

망가질 수 있다. 

엔진 온도를 조

절해 과열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냉

각수다. 냉각수는 엔진 내부와 각 부품 사이를 순환

하며 엔진에서 발생하는 뜨거운 열을 빼앗아 라디에

이터에서 식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. 엔진이 과열

되지 않는지, 냉각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

인하기 위해 여름철에는 계기판 수온계 게이지에 더

욱 신경 쓰는 습관이 필요하다.

냉각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냉각

수가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. 엔진룸을 열고 냉

각수 보조 탱크를 확인해 F와 L 사이를 가리킬 만큼 

냉각수가 채워져 있는지 확인한다.

◈ 실내 공기 공조장치 점검하기

에어컨을 켰을 때 퀴퀴한 냄새가 난다면 공조장치

를 점검 해보아야 한다. 특히 에어컨 냄새의 주범이 

되는 공조장치용 에어필터는 구조적으로 이물질이 

많이 끼거나 곰팡이와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구조여

서 잦은 점검과 교체가 필요하다. 

공조장치용 에어필터는 약 10,000마일마다 교체하

되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이나 먼지가 많은 비포장도

로 등을 자주 주행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해 오

염 정도에 따라 

교체하는 것이 

좋다.

에어필터를 제

대로 관리하지 

않으면 냄새가 

나는 것은 물론 

미세먼지와 각

종 이물질을 제

대로 걸러내지 

못해 실내 공기

를 깨끗하게 유

지하기 어려워진다. 게다가 필터에 쌓인 이물질과 먼

지는 공조장치의 풍량을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

기도 한다.

운전자들이 흔히 잊고 제대로 관리해주지 않는 부

분이 엔진룸의 와이퍼 아래 공기 흡입구 부위이다. 

실내로 유입되는 공기는 이곳을 지나 들어가게 되는

데, 낙엽이나 각종 쓰레기, 먼지 등이 쌓여 있는 경우

가 많아 수시로 청소하지 않으면 이곳의 냄새가 그

대로 실내로 들어가게 된다. 이곳에 쌓인 오염물은 

바로 청소해주고 특히 여름철에는 주기적으로 세제

나 약품 등을 사용해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.

◈ 인화성 물질, 휴대폰 두고 내리지 않기

뜨거운 여름철 

햇볕 아래 주차

된 차량은 실내 

온도가 80°C까

지 올라가기도 

한다. 그래서 차 

안에 라이터, 휴

대폰 등을 방치

해두었다가는 

고열로 인해 폭

발 사고가 일어

날 수도 있다. 

그러므로 외부에 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되

도록 그늘을 찾아 주차하고 고열에 취약한 제품은 

밖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좋다. 어쩔 수 없이 햇볕 아

래 주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손이 들어가지 않을 

정도로 창문을 살짝 열어 뜨거워진 실내 공기가 배

출될 수 있게 해준다. 

◈ 타이어 상태 확인하기

타이어는 자동

차와 노면이 직

접 맞닿는 유일

한 부분이니만

큼 여름뿐만 아

니라 항상 신경 

써서 관리해야 

한다. 마모가 심

한 타이어는 기

능을 하는 트레

드(타이어 표면

에 솟아난 패턴 

모양의 돌기)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빗길에서 

조향과 제동능력이 크게 떨어진다. 특히 연식이 오래

된 타이어의 경우 여름 날씨를 만나 고무 소재에 변

형이 생겨 파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타이어 트

레드가 뜯겨지거나 단단하게 변형된 곳은 없는지, 타

이어 공기압은 적정량으로 주입이 됐는지를 수시로 

살펴주어야 한다.

타이어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려면 트레드 안쪽으

로 난 마모 한계선을 살피면 된다. 타이어 트레드가 

마모 한계선과 비슷한 수준까지 마모됐다면 타이어

를 교체하는 것이 좋다.  

◈ 와이퍼와 워셔액 관리하기

와이퍼의 고

무 날이 노후화

될 경우 오염물

질을 제대로 닦

아내지 못하는 

것은 물론,‘삑

삑’,‘드드득’하

는 소음까지 발

생하게 돼 운전

의 집중도를 떨

어트린다. 그래

서 와이퍼 고무

날에 이물질이 묻지는 않았는지, 고무날이 오래돼 

단단해지거나 부서진 곳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

한다.

와이퍼 점검과 함께 워셔액도 넉넉하게 보충해 

준다. 

“자동차도 더위 먹는다” … 여름철 자동차 관리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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